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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ultural aspects of third year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the

research, nine out of thirteen textbooks were randomly selected, and the

reading texts and cultural section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ree categories:

cultural subjects, cultural types, and cultural background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cultural

subjects showed that the English textbooks covered ‘daily lives of people from

various cultures’ more than any other cultural subjects, which is the same as

the previous studies.

Second, in terms of cultural types, ‘spiritual culture’ took up the highest

percentile. In the cultural sections, it is followed by ‘behavior culture’ and

‘material culture’ respectively, and the three cultural types appeared evenly.

Meanwhile, in reading texts ‘spiritual culture’ accounted for nearly half of the

total.

Third, the analysis of cultural backgrounds revealed that ‘cultural

comparison’ occupied 50 percent of the cultural sections, and ‘universal culture’

An Analysis of the Cultural Contents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for Third Year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Yoon Sul L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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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the most addressed in the reading texts. ‘Non-English culture' accounted

for 20.0% in the reading texts, which is higher than in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English

textbooks deal less with ‘Korean culture’ and ‘English culture’: therefore,

teachers should provide authentic supplementary materials, such as media, to

diversify cultural contents of the textbooks. The findings could be a helpful

reference when teaching culture in English class and developing new English

textbooks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ies could be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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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에 들어서 정보 통신의 발달로 세계화가 가속화 되면서 모국어가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대폭 증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영어는 다양

한 문화권의 화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국제어(international language)

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오늘날 영어를 모국어 보다 제2 언어로 말하

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며, 영어는 세계인들의 국제어이자

(McKay & Bokhorst-Heng, 2008), “교류를 위한 언어(contact language)”

로서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Baker, 2012, p.63). 그렇다면 의사소통 능력도

영미권의 원어민뿐만 아니라 영어를 제2 언어나 외국어로 사용하는 비원어

민과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이

때,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 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이

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대화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는 인간의 성

장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고와 표현 방식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나

의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도를 추측하는 사

전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요소를 두루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변화된 언어 환경에서 점점 더 중요시되는 언어 교육의 역할도 바로 “문

화와 언어 사이의 매개자”로서의 지각의 키우고, 본래 속한 문화권 밖에서

도 유의미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돕는 데 있다(Liddicoat, 2011, p.837).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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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국제어로서의 영어가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맥락 안에서

세계영어(World Englishes), 국제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EIL), 공용어로서의 교육(English as a Lingua

Franca, ELF)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교육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고시된 6차 교육과정부터 영어를 국제어로 기술

하기 시작했고, 중등 영어교육은 외국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에서 공용어로서의 교육으로 변화를 꾀하였다(심영숙,

2020, p.4). 1997년 고시된 7차 교육과정부터 문화 항목들을 교육과정에 명

시하여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2007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모국어를 달리하는 화자들의 ‘문화 간 이해 수준’으로 교육 목표를 조정했

다(교육부,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어권 및 비영어권 문화 자

료 탐색 및 다문화 이해,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활동과 학습자료

활용, 체험활동을 통한 타문화 이해와 존중’(교육부, 2011, p.138)과 같은 문

화 교육 지침을 제시하여, 언어교육과 문화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에 언어 소재의 일부였던 문화 요소를 언

어재료로 따로 분리하여 문화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문화 이해능력의 함양

과 관련 있는 ‘공동체 역량’을 영어과 핵심역량으로 새롭게 도입하여(교육

부, 2015), 문화 교육의 내용을 더욱 확장시켰다. 아울러, “학교 영어 교육

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세계인과 소통하며, 그들의 문화를 알고

우리 문화를 세계로 확장시켜 나갈 사람을 길러야 한다”(교육부, 2015, p.3)

고 명시하였고, 영어 학습과 문화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우리 문화

를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유도하고 있다(교

육부, 2015, p.4). 다시 말해,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학습을 영어교육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으며, 교육의 주된 목표가 바로 다양한 문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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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우리 문화 소개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수업에서는 문화 학습을 영어 학습의 부수적 영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다. 대개 영어 교과서의 문화 고정란에 할애되는 지면이

적고, 시험과 같이 직접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항목도 아니라서 시간이 없

으면 다루지 않아도 되는 영역으로 간주된다. 민이선과 정희정(2013)이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다수의 학생들이 이제까지 영어

를 배워오면서 문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

고, 총 120명 중 33명의 학생만이 학교에서 교사의 설명을 통해 문화를 배

웠다고 응답했다(p.6).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것과 달리, 문화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지 않고 학교에서도

문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진희(2017,

p.81)는 초등학교에서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문화 연구가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을 지적했는데, 이는 입시 부담이 큰 중등 교육과정일수록 관심이 낮

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문화 교육의 현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문화 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일상에

서 목표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단편적인 문

화 정보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형태의 문화 교육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언

어 교육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화지도 자료는 바로

교과서이다. 최경란(2004)이 지적했듯이 한국은 높은 교과서 의존비율로 인

해, 신중한 교과서 선정이 문화 교육의 성공에 매우 결정적이다(p.53). 영어

교과의 문화 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진희(2017)의 연구에서 초, 중, 고

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논문들 가운데 학생보다 교재를 분석한 연구가 더

많았던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어떤 문화를 어떤 방

식으로 가르칠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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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문화지도 시 교과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문화 교육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교과서의 문화 내용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교육과정 속에 명시됨에 따라 각 교육과정 별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중학교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중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문화 연구는 대체로 미흡한 편이다

(구경연, 2020, p.239).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3학년 영

어 교과서는 2020년부터 사용되어 최신 문화 연구가 필요하며, 중학교 전

학년 개정 영어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의 목표로 삼은

‘다양한 문화 이해’와 ‘우리 문화 소개’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을

위해, 현행 영어 교과서가 관련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행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9종의 단원별 문화

고정란과 읽기 본문을 문화 소재, 문화 유형, 문화 배경의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여 목표어의 문화적 측면을 어느 정도 충실히 다루었는지,

교과서의 문화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화 교육의 목표가 교과서를 통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는가를 알아본다.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13종 가운데 9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일반화 가능성을 모색하며,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영어교육

현장에서 문화지도 방안을 설계하는 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 과제

앞서 언급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내 문화 소재는 어떠한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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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가?

둘째, 현행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내 문화 유형은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가?

셋째, 현행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내 문화 배경은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가?

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듣기, 말하기, 쓰기, 문법과 어휘와 같은 타 언어능력 영역에서도

문화 요소를 포함하였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교재 전체 영역이 아닌

문화 고정란과 읽기 본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화의 반영

정도를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문화 교육의 방향과 타당성을 단순히 교재에 실린 문화 내용의

출현 빈도에 기초한 통계법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세부 문화 요소의

교육적 효과와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므로, 심도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문화 내용의 복잡성에 비해 분석 기준이 모호하여, 분류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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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제 2장에서는 문화의 정의, 문화와 언어의 관계,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들

을 살펴본다.

2.1 문화의 정의

문화는 환경과 맥락, 그리고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Bierstedt(1974)가 문화를 일컬어 “거대하고 복잡한 현상”(p.151)이라고

표현했듯이, 이해하기 어렵고 한 마디로 규정하기 힘든 개념으로 간주되어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문화에 관해 합치된 단일

정의가 없다는 사실은 인간 삶의 산물과 이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제 2장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문화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본 후, 문화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먼저 1970년대까지의 문화의 개념을 학자별로 살펴본다. 문화의 개념을

가장 처음 정의한 영국의 인류학자 Tylor(1871)는 문화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습득한 능력이나 습관,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등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체”라고 했다(Bierstedt, 1974, p.127에서 재인용).

Lado(1957)는 문화란 개인이 한 문화권에서 성장하며 연장자나

환경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얻은 습관 및 생활양식이라고 했으며,

Hall(1959)은 문화는 학습되어 공유된 행동이자 인간이 속해있는

“주물틀(mold)”로서,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예상치 못한 무수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에 제약을 가한다고 주장했다(Hall, 1966, p.52).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학자는 Brooks(1968)로써, 문화는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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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공유하는 모든 행위와 사고를 포괄한다고 하면서 문화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개념을 다섯 가지의 범주로 세분화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pp.210-212). 첫째, 문화 1 “biological growth(생물학적 성장)”,

둘째, 문화 2 “personal refinement(개인적 교양 및 품위)”, 셋째, 문화 3

“literature and the fine arts(문학과 순수 예술)”, 넷째, 문화 4 “patterns

for living(생활양식)”, 다섯 째, 문화 5 “the sum total of a way of

life(생활 방식의 총체)”이다. 그는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언어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문화 개념으로, 인간의 모든 삶과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문화 4 생활양식을 꼽았다. 이 문화 유형은 공유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어느 누구도 홀로 창조할 수 없으며, ‘언어’가 가장

좋은 예가 된다. ‘인간’의 존재 여부가 어떤 대상을 문화로 인정하는 핵심

준거이며, 개개인의 삶과 이를 둘러싼 환경 간의 관계가 관찰될 때 비로소

문화로 명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간 행위와 유리된 산, 강,

호수, 천연 자원, 강수량, 기온 등의 환경 그 자체는 문화가 아니다. 문화

4는 언어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형식문화 4(formal culture 4)”와

“심층문화 4(deep culture 4)”로 더욱 세분화 할 수 있는데, 전자는

사회집단의 총체적 양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식 수준에서도 쉽게 알 수

있지만, 후자는 유아기부터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무의식의 과정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관찰하고, 말하고, 먹고, 입고, 몸짓하고, 생각하고,

가치 판단하는 등의 방법을 배우는 개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Rivers(1970, pp.263-264)는 문화를 공동체에서 공유된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훈련(training)”으로 정의했다. 즉, 문화는 무의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인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면서 삶의 중요한 가치와 공동체에서

용인되는 생활양식을 배우고, 관계 속에서 학습된 태도, 반응행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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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들은 삶의 일부가 되어 행동, 사회관계, 도덕적 신념, 예술, 문학

등으로 표현되며, 공동체가 공유하는 전체로서의 문화는 하위집단이나

개인의 특징적인 행동양식과 가치체계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Bierstedt(1974)도 문화의 유의어로 “학습된

행동(learned behavior)”, “사회적 유산(the social heritage)”, “초유기체(the

superorganic)”, “삶의 방식(the way of life or design for living)” 등 네

가지를 제시했으며(p.135),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인위적으로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p.128). 예를 들어, 눈 깜빡임과 같은 생리적

반응은 문화로 볼 수 없지만, 악수나 면도를 하는 등의 행위는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유의미한 행동이기 때문에 문화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문화를 공동체에서 공유하는 삶의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문화의 범주가

광범위하다. 무엇보다 문화를 무의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

필요한 행위임을 강조했으며, 문화와 언어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라는 점에 공통적으로 주목했다

다음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본다.

Hendon(1980)은 문화를 예술, 음악, 문학, 철학과 같이 문명화된 인간

산물의 업적인 “대문자 C 문화(culture with a capital C)”와 인간의

행동양식 및 생활양식을 반영한 “소문자 c 문화(culture with a small

c)”등 두 가지로 분류했다(p.191). 전자는 과거의 문명화에, 후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초점을 두었다. Kramsch(2013,

p.58)의 견해에 따르면, 제2 언어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볼 때, 글의 분석과

해석 및 번역에 초점을 맞춘 문학교육은 대문자 C 문화를, 사회적

맥락에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대화 기술에 초점을 둔 언어교육은 소문자 c

문화를 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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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son(1980)은 문화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여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자산이며, 직접적인 지도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되는 일련의 지식이라고 했다. Byram(1989)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문화를 개인 특유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와 협상의 과정을 거쳐 모두가 소유하는 지식임을 강조했다(p.82).

Cortazzi와 Jin(1999)은 문화란 “타인의 행동과 말, 사고 유형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설, 생각, 신념의 틀”(p.197)로 정의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학자들은 문화가 개인만의 지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형성되고 공유된 신념이자

지식임을 강조했으며, 집단 속에서 학습된 공통의 가치관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았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공동체에서 공유되는 문화적 지식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어서 2000년대의 문화의 정의를 살펴본다. Moran(2001)은 많은

학자들이 문화 구성의 3요소로 꼽았던 “산물(products)”, “관행 및

행동(practices)”, “관점(perspectives)”에 “공동체(communities)”와

“개인(persons)”이라는 2요소를 추가함으로써(p.24), 앞서 살펴본

Brooks(1968)과 마찬가지로 문화 형성에 있어 인간의 적극적인 역할에

주목했다.

Brown(2006)은 문화란 인간이 존재하고 사고하고 느끼며 타인과 관계를

맺는 환경, 삶의 방식, 집단 정체성이며,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일종의

“접착제(glue)”이자 다른 공동체들과 구별 짓는 도구로 보았다(p.179).

Kramsch(2011, pp.355-356)는 21세기의 문화를 미디어, 인터넷, 마케팅

산업과 사고를 형성하는 그 밖의 이익집단을 통해 창출된 이념, 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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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과 연관된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더 이상 국가와 공동체에

얽매이지 않고 주관적인 은유, 정서, 기억, 경험의 정신적 도구로 표현되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의미 또한 현실세계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보다 주관적인 개념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는 큰 틀에서 보면, 인류의 성장 및 문명의 발달과 함께 형성되는

공동체 특유의 문화적 정체성이자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방식으로 일관되게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는 컴퓨터 기술과

통신 매체 발달에 따른 언어 환경의 변화가 문화를 정의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집단의 테두리 안에서만

설명되던 문화의 개념이 개인의 정체성을 중심에 둔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것으로 문화는 절대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특징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여태까지 살펴본 다양한 문화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Brooks(1968)의 정의를 따라, 문화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고

계승하는 모든 행위와 사고, 교양과 지식, 삶의 방식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하며, 개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이를 둘러싼

환경 간에 유의미하게 형성된 관계에서 비롯된 모든 산물을 문화로 본다.

2.2 문화와 언어의 연관성

언어 학습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논하기 위해, 문화와 언어의 관계

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와 언어는 인류의 발전과 함께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다. 언어는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자

기표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며, 문화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특정한

사고 형성의 중심에 존재한다. 언어는 문화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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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지만, 반대로 문화도 인간의 언어 사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양식

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복수의 언어 교육학자들이 만들어 낸

“linguaculture”나 “languaculture”과 같은 신조어 역시, 문화와 언어의 긴밀

한 관계를 잘 반영하는 예이다(Risager, 2014). 이와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

의 문화와 언어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 및 연구를 살펴본다.

1920년대에 Sapir(1921)는 문화와 언어가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는 집단의 언어습관에 근거해 무의식적으로 구축되고,

공동체의 언어 습관이 인간에게 특정한 해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 행동, 언어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공동체의 특징적인 문화적 사고방식과 인식이 언어 습관에 기인한다고

본 것인데,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언어적 의미”(p.174)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고 한 Whorf(1956)의 주장 역시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면, ‘휘발유 드럼통’이라고 적힌 저장고 주변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빈 휘발유 드럼통’이라고 적힌 저장고 주변에서는

부주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과 같다. 즉, Sapir와 Whorf는

모두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는 힘을 가졌다고 믿었다. 이를 토대로 정립된

Whorf(1956)의 ‘사피어-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에 따르면,

상이한 문화는 상이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이 언어 차이로 인해 사람들은

상이한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각 언어의 문법은 특정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들을 표현하는 규칙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별로 사용하는 언어의 본질과 기능이 다르고 이로 인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달라져, 문화가 다르면 같은 현상을 두고도

다르게 해석하고 사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가설을 통해 “언어의

표현 방식(fashions of speaking)”과 행동반응,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발달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했다(p.204). 언어 학습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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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이 가설 이후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다.

많은 학자들은 문화와 언어가 상호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은

문화와 언어를 향유하는 인간의 사고와 세계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주목하며, 문화와 언어의 연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Brooks(1964)는 문화는 한 공동체에서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동안

내면에 특정한 가치 체계를 각인시키고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데, 언어는

문화를 대표하는 전형이자 핵심 구성 요소라는 점에서 문화와 언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pp.84-85). Rivers(1970)는 언어를

문화유산의 열쇠로 표현했는데, 무형의 언어 지식은 문학 작품들을 읽고

개인의 교양을 높이는 행위에서 그 발현을 찾을 수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의 교육 목표는 “교양 있는 인간(a cultured person)”을 길러내는

것이었다(p.263).

여러 학자들이 문화와 언어의 관계를 정의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언어와 그 언어를 공유하는 사회의 문화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전제했다. 언어는 문화의 일부로 발전되며,

공동체의 정체성은 언어를 매개로 문학과 예술 등의 문화적 산물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달되고 유지되는 점에 주목했다.

1960년대부터는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문화는 외국어 교육의 “숨겨진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으로도 표현되었는데(Byram, 1989, p.1), 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공통의 지식, 사고, 문화를 향유하기 때문에

언어에 내포된 문화를 전혀 다루지 않고 언어만 지도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화와 언어의 관계를 언어교육 측면에서 정의한 Seelye(1993)는

언어 학습이 문화 학습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도를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맥락(context)인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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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문화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제2 언어 혹은 외국어 학습자에게

언어의 “문화적 뿌리”를 배제하고 언어적 지식만 지도할 경우 특정 문화의

정치, 사회, 종교, 경제 체제 등에 대한 통찰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p.10). 다시 말해,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나 부재가 대화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Seelye(1977)가 제시한 문화 교육 목표의 7가지 특징에서도 문화와

언어의 깊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제2 언어와 외국어

학습에서 문화를 함께 지도할 경우 다음의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pp.250-253). 상이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고, 나이, 성별, 사회적 역할, 지위 등의 사회적 변수가 소통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인식, 목표 문화권 사람들의 관습화된 언어

사용과 행동 양식에 대한 이해, 어휘나 표현에 담긴 문화적 함의, 한

문화권에서 일반화된 개념과 고정관념을 평가하고 다듬는 능력, 타문화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술, 마지막으로 타문화와 그 구성원을 향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1980년과 1990년대에는 이전에 비해 언어 교육과 사회문화적 맥락의

의사소통 측면에서 문화와 언어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 논의가 많았다.

문화가 공동체를 구별 짓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듯이, 언어의 표현 방식과

사용 습관, 의사소통 방식도 문화권별로 차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학자들은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와 언어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마찬가지로 Brown(2006)은 “언어가 문화의 일부분이며, 문화 또한

언어의 일부분”으로, 이 둘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각각의 중요성을 잃지

않고서 둘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p.171), 문화와 언어의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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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과 제2 언어 학습에서 차지하는 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문화와 언어의 깊은 연관성은 말투와 개별 어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p.210).

다음 예시들은 어휘가 한 문화권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스키모 인들은 snow(눈)을 묘사하기 위해, drifting

snow(땅날림눈), falling snow(내리는 눈), light snow(적게 내린 눈),

heavy snow(세찬눈), wet snow(비가 섞인 젖은 눈), melting

snow(눈녹이, 융설) 등의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아랍 문화권에서는

kneeling camels(무릎 꿇은 낙타), standing camels(서 있는 낙타), old

camels(늙은 낙타), young camels(어린 낙타), pregnant camel(임신한

낙타) 등 camels(낙타)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영어권 문화에서는

대개 snow, camel 하나의 단어만 쓰인다(Bierstedt, 1974, p.141).

또 다른 예로서, ‘타인의 불행에서 오는 즐거움’이라는 의미의 특징적인

독일어, ‘schadenfreude’는 마땅히 대체할 영어 단어가 없는데, 이는 해당

개념이 영어권 문화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개별적인 단어를

가질 만큼 독일 문화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풀이할 수

있다(Matsumoto & Juang, 2016, p.232). ‘weltanschuung’라는 독일어도

영어의 ‘world view’로 흔히 대치되나, 엄밀히 따지면 이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므로 독일 문화권에서 통용되던 본래 의미를 온전히 전달할

영어 단어가 없고, ‘rapport’도 같은 이유로 프랑스 원어를 그대로 쓰게 된

어휘이다(Bierstedt, 1974, p.142). 이를 통해, 한 문화권의 어휘도 문화의

고유성을 표현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적 특성은 말투와 언어 표현습관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를 들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1인칭 또는 2인칭 대명사를

자주 생략하지만,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I, we, you’ 등의 인칭 대명사를



- 15 -

없애고 문장을 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Matsumoto & Juang, 2016,

p.232). 또한, 문화권별로 정중함이나 공손성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고,

요청, 불만, 거절, 칭찬 등을 표현하는 방식과 전략도 상이하다(서재석,

2020; 이경미, 김해동, 2014; Jeon, 1996; Lyuh, 1994). 이토록 문화마다

언어 및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은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는 가치관과 세계관

및 사고방식 등이 상이한 데 따른 것이다.

2000년대부터는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사소통 환경이 급변하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밖의 다양한 문화와 직, 간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훨씬 빈번해졌고, 이에 따라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Brown(2014)은 제2 언어를

의사소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화 간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의 개발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제2 언어 학습은 곧 제2 문화

학습”이라고 했다(p.197). Kramsch와 Zhu(2016)는 1990년대 이후에 자본,

상품, 사람들의 이동성이 커지고, 대면 및 온라인 환경 모두에서 다양한

언어가 사용됨으로써, 문화와 언어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음을 언급했다.

2015 개정 중학교 영어 교육과정에서는 “글로벌 시대 및 지식 정보화

시대라는 변화에 부응하고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교육부, 2015, p.3)으로 보고 있으며, “국제 사회 문화 이해, 다문화

이해, 국제 사회 이해 능력과 태도”(교육부, 2015, p.5)를 함양할 것을

세부목표로 삼고 있다. 오늘날 학습자들은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어 교육 분야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과 더불어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함께 수용하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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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 연구

언어 학습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교육과정 별로

영어 교과서의 문화 내용에 대한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

앞서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화 내용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정된 교육과정의 교과서 전과 후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미비점과 개선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7차 개정 교육과정과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화 내용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다.

최소라(2007)는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14종을 문화 소재별, 국가 배경별, 주제별, 언어 기능별, 제시된 방법 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러나 듣기와 말하기의 ‘음성 언어’와 읽기와 쓰기의

‘문자 언어’, 문화 고정란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과서 전체를 분석한 다른

연구 결과와 다를 수 있고,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 기준 외에 다른 이론에

근거한 분석 결과까지 포괄하여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또한 최소라(2007)는 영미권 위주의 문화 내용을 비영어권 국가로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시각적 자료와 진정성 있는 문화 자료가 교과서를 통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을 지적했으며, 이와 더불어 학습자와 교사가 문화

내용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참고 자료와 유용한 인터넷 주소 등의

실용적인 정보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화연(2009)은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5종의 문화 내용을 배경 국가별, 문화 유형별로 분석하고 내용의 구성

방법과 소재 선정 등에 대해서도 살피는 등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그러나 제한된 수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도출된 결과를 전체 교과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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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기 힘들고, 교과서에 실린 모든 문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영역별로 파악하기 어렵다.

김민지(2013)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가운데 사용빈도 상위 3종을 택하여, 전 단원을 도입단계(Warm-up),

듣기와 말하기(Listening & Speaking), 읽기(Reading), 문법(Grammar),

쓰기(Writing), 정리단계(Wrap-up) 등 6개 영역으로 나누고, 문화 소재와

문화 배경별로 분석했다. 그러나 두 가지 유형만으로 문화 요소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모든 교과서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박소현(2013)은 2007 개정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15종의 읽기 본문

과 문화 고정란을 문화 소재와 문화 유형별로 분석했고, 설문 조사를 실시

해 문화 교육에 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후 제작될 영어 교과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두

가지 문화 유형만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교과서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분석 기준을 사용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구자의 기준

에 따라 교과서 분석이 이루어져 교과서 집필진들의 의도와 상이한 분석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있음을 한계점으로 밝혔다. 특히, 김민지(2013)와

박소현(2013)은 문화와 관련이 깊은 8∼11번 항목에 초점을 두고 문화 소

재 분석을 실시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영어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원은영(2015)은 2009 개정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10종

교과서의 읽기 본문을 문화 소재, 문화 배경, 문화 유형별로 살펴보고,

2007개정 영어 교과서의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개선점과 차이점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화 유형을 중복 포함 시키거나 분석 기준이 애매한

경우 본문의 주제에 중점을 두고 분류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읽기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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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정보를 알기 힘들고, 제한적인 수의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한계점이 있었다.

양한미(2015)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5종의 읽기 본문을 문화 소재와 문화 유형별로 분석하고, 각 교과서

본문이 어떤 문화 유형에 더 비중을 두고 구성되었는지 파악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제한적인 수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언어의 4 기능 중 읽기 영역만

연구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교과서로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의

문화지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밝혔다.

김지은(2015)은 특정 학년을 다룬 대다수의 연구와 달리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전 학년의 영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했다.

문화 고정란을 수록한 사용빈도 상위 3종 교과서를 택하여, 문화 소재,

문화 배경 및 한국 문화 유형의 세 가지 주제로 분석했다. 문화 소재

분석은 문화 고정란과 대화문을 각각 실시했고, 문화 배경과 한국 문화

유형은 본문과 본문 외 부분, 문화 고정란을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문화 소재 분석의 경우 교육과정에 소개된 19가지 소재 중 문화와

관련성이 높은 7∼10번에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중등 교사와 전 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교육 목표 이행 정도와 교과서의

역할 및 한국 문화 유형의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분석 교과서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다양한 문화권을 다룬 기존 연구와 달리 한국 문화

유형과 출현 빈도만을 다루어 문화 유형의 내용적 측면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정보는 알기 힘들었으며, 한국 문화를 분석할 객관적인 분류 기준을

찾기 어려웠던 점을 한계점으로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 교과서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알아본다. 이지연(2020)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4종의 본문과 문화 고정란을 문화 소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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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역시 분석 교과서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두 가지 유형만으로 문화 요소를 분석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교과서에 적용하기 힘들다.

송현주(2020)는 2015 개정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13종 중 임의로

선정한 9종의 문화 고정란을 문화 소재, 문화 유형, 문화 배경별로

분석했다. 문화 소재 분석은 2015 교육과정에 의거한 영어과 교육과정

19가지 소재 중 문화와 연관성이 높은 7∼10번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교과서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분석 당시 3학년 교재가 미

발행 상태였기 때문에 전 학년 영어 교과서의 종합적 동향과 추이를

살펴볼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한정된 종류의 교과서를 특정한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영어 교과서의 전체를 분석한 결과와 다를 수

있고, 그 외의 다른 이론에 근거한 분석 결과를 포괄하여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공통적인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는 2020년부터 적용되어 이에 대한 최신 문화와

함께 전 학년의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분석 대상을 전체

교과서 종류의 2/3 이상인 9종으로 확대하고 문화 고정란과 읽기 본문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 내용을 최대한 넓게 설정하였다. 또한, 교과서를

분석했던 대다수의 논문에서 문화 연구의 지침으로 삼은 분류법을

기준으로 삼아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문화 내용을 살펴본 후 1, 2학년의 선행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학년별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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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거해 출간된 검인정 중학교 영어 교과서

는 총 13종이며, 중학교 3학년 교과서는 2020년부터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총 13종의 교과서 가운데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한 9종만을 분석 대상

으로 삼아 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음 <표 1>은 선정된 영어 교과서의 구체

적인 목록이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각 출판사의 교과서명은 알파벳으로

표기했다.

3.2 분석 기준

선정된 9종의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문화 소재, 문화 배경, 문화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했으며, 각 교과서의 문화 고정란과 읽기 본문을

A B C D E F G H I

출판사

(2019)

동아

출판

지학

사
YBM

동아

출판

NE

능률

비상

교육

미래

엔

다락

원

천재

교육

저자

윤정

미 외

7인

민찬

규 외

7인

박준

언 외

7인

이병

민 외

4인

양현

권 외

6인

김진

완 외

6인

최연

희 외

5인

강용

순 외

5인

이재

영 외

6인

교재명 Middle School English 3

단원 수 8 8 9 8 7 8 7 9 8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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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3.2.1 문화 소재별 분석

첫 번째 연구 과제인 문화 소재 분석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개

한 19가지 소재를 근거로 하였다. 아래 <표 2>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소

재 목록이다.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2.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3.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4.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에 관한 내용

5. 취미, 오락, 여행, 건강, 운동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6. 동 식물 또는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7.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

8.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9.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10.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1. 공중도덕, 예절, 협력, 배려, 봉사, 책임감 등에 관한 내용

12. 환경 문제, 자원과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 등 환경 보전에 관한 내용

13. 문학, 예술 등 심미적 심성을 기르고 창의력,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

14. 인구 문제, 청소년 문제, 고령화, 다문화 사회, 정보 통신 윤리 등 변화하는

사회에 관한 내용

15. 진로 문제, 직업, 노동 등 개인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

16. 민주 시민 생활, 인권, 양성 평등, 글로벌 에티켓 등 시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17. 애국심, 평화, 안보 및 통일에 관한 내용

<표 2>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소재(교육부, 2015,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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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2>에 소개된 19가지 소재는 내용의 경계가 모호하여 명확히

분류하기 어렵고 두 가지 이상의 소재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김지은(2015)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 2,

3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 소재를 분석한 방법을 따라, 7∼10번 소재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한다. 앞서 살펴본 문화의 여러 정의 가운데,

Brooks(1968)는 한 공동체에서 공유되는 모든 행동양식과 삶의 방식을

문화로 보았는데, 인간의 삶과 이를 둘러싼 환경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될 때 비로소 ‘문화’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위 19가지 소재

가운데 7∼10번에서 명시된 ‘의사소통’이나 ‘생활양식’ 등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습득하는 지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환경과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공통의 자산이며, 무엇보다 인간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계 형성이 필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문화와 가장 관련이 깊은

소재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의 문화 소재 분석은 다음의 세부적인 기준에 근거한다. 7번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에서

‘영어 문화권’이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

방식을 주요 소재로 한 내용만 이에 포함하였다. 8번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에는 우리 문화를 제외한

타문화권을 소개하거나 비교한 경우로 한정지어 9번, 10번 소재와

18.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수학, 과학, 교통,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일반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9.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예술 분야의 학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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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두고자 했고, 7번에서 배제된 내용 가운데 영어권 문화권의

일상생활과 생활양식을 주제로 한 경우도 이에 포함시켰다. 우리 문화와

타문화권을 비교한 경우는 9번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문화만 다룬 경우는 10번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그림 1>은 C 교과서에서 대인 관계를 의미하는 다양한 문화권의

명언을 배우고 조사하는 문화 고정란의 예시이다.

위 <그림 1>은 4번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에 관한 내용’과 8번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 모두에 해당되나, 본

연구에서는 7∼10번 문화 소재에 속하는 8번 항목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아래 <그림 2>는 세계 여러 문화에서 숫자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다룬 B 교과서 문화 고정란의 예시이며, 9번 ‘우리 문화와 다른

<그림 2> C 교과서 7단원 문화 고정란(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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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된다.

<그림 3> B 교과서 8단원 문화 고정란(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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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문화 유형별 분석

두 번째 연구 과제인 문화 유형별 분석은 Bierstedt(1970)의 문화 유형

분류 기준을 따른다. 그가 제안한 행동문화, 정신문화, 물질문화를

상위영역으로 하고, Finocchiaro와 Bonomo(1973)와 Chastain(1976)가 이를

보다 세분화한 하위 영역을 분류 기준 삼았다. 다음 <표 3>은 문화

유형의 구체적인 분류 항목이다.

문화 유형 문화 내용

물질문화

유물 및 풍경
기계, 유적지, 박물관, 화폐, 건물, 유물, 풍경,

과학(발명품, 신기술) 등

의식주 의복, 음식, 음료, 주택, 주거환경 등

교통 및 통신
대중교통, 대중통신, 도로, 교량, 대중매체

(인터넷, 스마트 폰, SNS) 등

지리 기후 지리적 요소, 시간, 계절, 동 식물, 날씨 등

행동문화

법 규범 사회제도, 법률, 규약, 금기, 공중도덕 등

인사 소개 인사법, 인사예절, 소개법 등

가족 및 일상생활 가족, 친척, 식사예절, 결혼, 건강 등

교육 및 학교생활 학습, 교육체제, 교실, 학교생활 등

사회생활
직업, 거래, 봉사활동, 환경보호, 병원, 친구,

약속, 초대 등

편지 일기쓰기 편지쓰기, 일기쓰기 등

관습적 행사
명절, 어버이날, 스승의 날, 기념일, 축제,

풍속, 관례 등

여가 활동 춤, 운동, 취미, 게임 등

정신문화

가치관 가치, 미덕, 국민성, 도덕성 등

역사 및 종교 역사, 유래, 신앙심, 신화, 전설, 미신 등

언어 속담, 격언, 경구, 광고, 관용적 표현 등

비언어적 요소 몸짓, 손짓, 표정, 태도, 비언어적 요소 등

인물 일화, 전기, 자서전 등

<표 3> 문화 유형 분류 기준(Bierstedt,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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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송현주(2020, p.24)가 정리한 위 <표 3>의 문화 유형별 분석

기준에 근거하되, 정보화 시대로의 변화에 따른 ‘인터넷, 스마트 폰, SNS,

과학적 신기술’ 등 새로운 내용을 하위 영역의 세부 항목에 추가하였다.

아래 <그림 3>은 F 교과서의 문화 고정란에서 국가별 개인 공간(personal

space)을 비교한 내용으로, ‘비언어적 요소’ 중 ‘태도’에 해당하여

정신문화에 속한다.

아래 <그림 4>는 A 교과서 문화 고정란의 예시로, 각국의 화폐를

다루어 물질문화에 속한다.

문학 및 예술 우화, 시, 소설, 희곡, 수필, 그림 등

<그림 4> F 교과서 1단원 문화 고정란(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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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문화 배경별 분석

세 번째 연구 과제인 문화 배경별 분석은 Lado(1957)의 다섯 가지 분석

기준을 따른다. 아래 <표 4>는 Lado(1957)의 문화 배경별 분류 기준을

송현주(2020, p.27)가 표로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한다.

영어권 문화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싱가폴, 뉴질랜드 등과 같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문화를, 비영어권 문화는 우리나라와 영어권

문화를 제외한 유럽, 중동, 아시아와 관련된 문화를 의미한다. 아울러 대조

문화에는 한국 문화와 타문화권을 비교하고 대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영어권과 비영어권 간의 비교 유형도 포함하였다.

<그림 5> A 교과서 4단원 문화 고정란(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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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5>는 대조 문화로 분류된 E 교과서 문화 고정란의 예시로,

미국, 스페인,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명절과 한국의 명절을

비교하였다.

문화 배경 세부 내용

자국 문화

(한국 문화)

한국인의 역사, 관광지 및 명소, 문학, 위인, 명절, 전통놀이 및

운동, 발명품, 학교생활, 일상생활 등 순수하게 한국 문화가 주

요 소재로 다루어진 경우

영어권 문화
영어권 나라의 역사, 관광지 및 명소, 명절, 운동, 문학, 발명

품, 학교생활, 일상생활 등이 주요소재로 다루어진 경우

비영어권 문화
한국, 영어권 나라 이외의 국가들이 문화 내용, 위인, 문학 등

이 주요 소재로 다루어진 경우

대조 문화

두 가지 이상 특히, 한국과 외국의 문화, 지리, 자연환경, 일상

가족 사회생활, 민속, 역사, 문학작품, 위인들을 비교하며 다루

는 경우 (본 연구는 영어권과 비영어권 간의 비교도 포함함)

보편 문화

국적에 상관없이 선, 악, 죽음, 정의, 행복 등 인간이 보편적으

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일반적인 문화, 생활 및 사상, 미래

세계,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과학적 상식 및 발명품 등이

주요 소재로 다루어진 경우

<표 4> 문화 배경 분류 기준(Lado,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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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6>은 두 페이지에 걸쳐 한국 문화를 소개한 G 교과서 문화

고정란의 예시이다. 외국인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우리 문화유산을

발표하는 활동으로, 김장, 농악, 강강수월래, 단오제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이

제시되었다.

<그림 6> E 교과서 1단원 문화 고정란(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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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 교과서 4단원 문화 고정란(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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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및 토의

제 4장에서는 2015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정된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

서 9종의 문화 고정란과 읽기 본문을 문화 소재, 문화 유형, 문화 배경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토의하고자 한다.

4.1 문화 소재 분석

4.1.1 문화 고정란의 문화 소재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19가지 소재 중 7∼10번에 초점을 두고,

문화 고정란과 읽기 본문을 분석했다. 아래 <표 5>는 교과서 9종에

수록된 문화 고정란의 문화 소재별 분석 결과이다.

위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7∼10번 소재는 9종 교과서의 문화 고정

란에서 총 39회 사용되었다. 8번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에 관한 내용’(51.3%)이 가장 많았고, 9번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

교과서

소재
A B C D E F G H I 빈도(%)

7 1 0 0 0 0 0 0 0 0 1(2.6)

8 3 3 7 1 0 2 0 3 1 20(51.3)

9 1 2 1 0 6 0 2 3 1 16(41.0)

10 0 0 0 0 0 1 1 0 0 2(5.1)

계 5 5 8 1 6 3 3 6 2 39(100)

<표 5> 문화 고정란의 문화 소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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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41.0%), 10번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

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5.1%), 7번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

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2.6%)의 순으로 나타났다. 활용 빈도가 높

은 8번과 9번 소재와 빈도가 낮은 7번과 10번 소재 간의 편차가 두드러졌

으며, 특히 7번 소재는 전체 교과서 중 A 교과서에서만 단 1회 사용되었을

뿐,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문화 고정란에서 4가지의 문화 소재를 모두 사용한 교과서는 없었고,

문화 소재를 가장 다양하게 활용한 A 교과서도 10번을 제외한 3가지 소재

만 다루었다. C 교과서는 문화 소재를 가장 많이 실었던 반면 8번 소재에

편중되었고, E 교과서도 9번 소재로만 이루어져 특정 소재에 치우친 구성

을 보였다. D와 I 교과서는 각각 2.6%, 5.1%로 문화 소재 반영 비율이 매

우 낮았다.

먼저 분석 결과를 교과서 별 문화 고정란의 구성과 특징을 중심으로 살

펴본다. C 교과서에는 작명법, 대학, 국경일, 미신, 대인관계, 공공미술 설

치물, 색(color)에 얽힌 상징적 의미 등 일상의 ‘생활양식’과 관련된 문화

소재가 대거 등장하여 8번 소재가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E 교과서에서 9

번 소재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한 단원을 제외한 모든 단원에

서 한국 문화가 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명절, 길거리 음식, 시

장, 공놀이, 발명품, 공예품’ 등의 친근한 문화 소재를 나라별로 소개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한국 문화인 ‘설날, 떡볶이와 찹쌀떡, 자갈치 시장, 족구, 막

대풍선(balloon sticks), 합죽선’을 함께 다룬 것으로 보아, 문화 간 비교를

통해 다른 문화권의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시키

고자 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영어 교육과정에서 주된 목표

로 삼은 우리 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함

에 있어서도 유용한 한국 문화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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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과서는 문화 정보를 소개한 ‘Culture & Life’와 활동 위주의

‘Culture & Life Project’를 두 페이지에 걸쳐 제시하여, 문화 내용을 다양

하게 소개하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Culture & Life Project’는 대부분 문화와는 연관성이 낮은 ‘게임, 그리기,

설문 조사’ 등의 모둠별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7∼10번의 문화 소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단원도 2개에 불과해, 문화 고정란에 할애된 지면의 크

기와 소개된 활동의 종류에 비하면 문화 내용의 비중은 적은 편이다.

총 8단원 중 총 4단원만을 문화 학습에 할애한 D 교과서와 문화 고정란

이 따로 수록되지 않은 I 교과서는 문화 내용의 비중이 매우 낮다. D 교과

서는 ‘Project’라는 활동의 일부로서 ‘Culture’ 영역을 총 4번 제시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1개 단원만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그 이유는 1과 프

로젝트 계획하기의 경우 주제 선정을 학생의 자율에 맡겨 문화 내용의 범

주가 방대하고, 4과의 독서계획 세우기와 7과의 자연환경은 문화와 관련이

낮아 분류에서 배제되었다. I 교과서에는 문화 정보를 다루는 ‘Connect to

Culture’가 단 2회 등장하는데 그쳤다. D와 I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학습

자가 문화 정보를 능동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구성을 취했는데, 이러한

구성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문화 내용을 전달하던 수동적 학습형태에서 벗

어나 호기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보다 주도적 문화 학습을 유도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다음은 분석 결과를 소재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장 비중이 높

았던 8번은 일종의 타문화간 비교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의 경우, 세계의 음식, 주거,

교육, 대중교통, 경제, 역사, 미술, 기념일, 미신, 대인관계, 사회현상에 이르

기까지 그 주제가 다양했다. 이 외에도 침범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적

경계공간인 ‘개인 공간(personal space)’의 나라별 정의, 특정한 색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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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용돈 받는 방법, 나라별 우주여행 등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8번 소재는 다른 소재에 비해 분류 기준의 폭이 넓고 한국을 제외한 모

든 문화권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괄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높았던 것으

로 짐작된다. 다양한 문화권의 일상생활에 대해 배우는 것은 현행 교육과

정에서 영어교과의 핵심역량으로 삼은 ‘공동체 역량’을 키우고 ‘언어 및 문

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교육부, 2015, pp.3-4)을 함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문화 소재에 지나치게 치우진

구성은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10번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5.1%)은

9번 소재에 비해 그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이는 문화 고정란에서 우리 문

화를 단독으로 다루기보다 우리 문화를 다른 문화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소

개한 내용이 훨씬 많았음을 의미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까지

영어교과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대한 정보는 교과

서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한다. 관련 내용은 10번 소재뿐만 아니라 타문

화의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9번 소재에서도 찾을 수 있으므로, 9번과 10번

의 비중을 합산한 결과 우리 문화는 총 46.1%의 높은 비율로 다루어 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써, 문화 고정란에서 우리 문화를 다룬 대부분의

내용은 타문화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7번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은 반

영 비율이 2.6%로 가장 낮았다. ‘다른 언어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와

‘Roald Dahl의 문학 작품을 탐색하는 활동’ 2가지가 실렸으나, 목표 문화권

의 의사소통 방식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7번 소재는 영어 학

습의 궁극적인 목표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직접

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문화 연구에서 반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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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2015 개정 중학교 1, 2학년 영어 교

과서를 각각 분석한 이지연(2020)과 송현주(2020)의 연구에서도 7번 소재

의 비중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분류 기준 상 ‘영어 문화권’과 ‘의사소통’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하는 제한적인 분류 조건으로 인해 도

출된 결과로 추측된다. 이 소재는 본 연구에서도 내용의 중요성에 비해 활

용 빈도가 1회로 가장 낮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나,

듣기, 말하기 등 영어 문화권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지도

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의 타 영역에서 7번 소재를 보충한 내용이 있는

지 교과서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화 고정란은 가장 많이 사용된 소재와 그 외 항목들 간의 빈도차가 크

고 8번과 9번 등 특정 소재에 편중되어 있다. 여러 선행 연구 가운데, 김지

은(2015)이 2009 개정 중학교 전 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 고정란을 분석

한 결과에서도 8번 소재는 과반을 훨씬 넘는 75.9%의 비율을 보였으나,

5.2%로 가장 적었던 9번 소재가 본 연구에서는 41.0%로 크게 늘어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

는 내용을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현주(2020)는 2015

개정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 고정란을 분석했는데,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8번 소재(79.4%)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7번(2.9%)과 10번 소재

(8.8%)의 비율이 낮았다. 이지연(2020)이 2015 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 교

과서를 분석한 연구에서 7번과 10번 소재의 사용이 전무했던 점 역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현행 중학교 3학년 교과서는 선행 연구들에 비해 8

번 소재의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9번 소재의 비중이 크게 늘었

다. 그러나 활용 빈도가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 간의 빈도차가 크고, 문화

소재 간의 편중 현상도 여전히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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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읽기 본문의 문화 소재 분석

교과서별 읽기 본문의 문화 소재 분석 역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19 가지 소재 중 7∼10번의 문화 소재에 근거했다. 아래 <표 6>은

9종 교과서 읽기 본문의 문화 소재를 분석한 결과이다.

위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7∼10번 문화 소재는 읽기 본문에서 총

36회 등장했다. 8번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이 절반에 가까운 비율(47.2%)을 보여 문화 고정란과 마찬가지로

읽기 본문도 특정 문화 소재에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번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22.2%), 7번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19.4%)이 뒤를

이었으며, 9번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11.1%)이 가장 적었다.

I 교과서는 7∼10번 소재를 모두 반영했고, 문화 소재도 가장 많이

사용하여, 문화 고정란의 미비한 문화 내용을 읽기 본문에서 보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 고정란의 문화 소재 비율이 전체 교과서 대비

5.1%에 불과했던 반면, 읽기 본문에서는 두 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교과서

소재
A B C D E F G H I 빈도(%)

7 2 2 0 0 0 1 0 0 2 7(19.4)

8 2 3 3 1 1 0 2 1 4 17(47.2)

9 0 1 1 1 0 0 0 0 1 4(11.1)

10 1 0 1 0 1 1 1 2 1 8(22.2)

계 5 6 5 2 2 2 3 3 8 36(100)

<표 6> 읽기 본문의 문화 소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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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for Fun’을 추가로 제시하여 읽기 지문이 총 12개로 가장 많았다.

평균 8.5개의 읽기 지문을 실은 나머지 8종 교과서에 비해 읽기 비중

자체가 높고, 문화 관련 내용이 전체 교과서 대비 22.2%를 차지해 문화

소재를 가장 많이 다룬 것으로 파악되었다.

읽기 본문의 문화 소재 반영 비중이 가장 낮았던 교과서는 D, E, F로서,

각각 5.6%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E 교과서는 문화 고정란에서 15.8%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D 교과서는 읽기 본문

과 문화 고정란 모두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교과서 전반적으로 문화

내용이 빈약했다.

이어서 분석 결과를 문화 소재의 내용별로 살펴본다. 읽기 본문에서도 8

번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재의 내용으로는 세계의 다양한 주거 형태, 마음의 위안이 되는

음식과 유래, 다양한 식기 및 식사 방법과 같이 ‘의식주’에 관한 내용부터

지역사회와 동물 보호와 시장문화, 교육 등 ‘일상생활’과 ‘생활양식’에 관한

정보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9번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은 문화

고정란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반면, 읽기 본문에서는 11.1%로 비중이

가장 낮아, 읽기 본문에서는 우리 문화를 다른 문화와 비교하는 학습 자료

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소재로 한 내용은 C 교과서의 2과 “Let's

Learn about Cultural Differences”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학생이 겪은

문화 차이를 소개한 읽기 자료가 가장 대표적이다. 쇼핑 품목의 세금 부과

나 연장자에게 인사하는 방법이 한국과는 어떻게 다르며, 한국인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인 ‘부정 의문문’의 오용으로 인해 의사소통에서 겪은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등을 만화의 형식을 빌려 상황별로 다루었

다. 이는 학습자에게 한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실적인 어려움을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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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

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 마크(landmark)를

소개한 단원도 있었는데, 생활환경에 대한 나라별 비교 학습이 가능하도록

위치 정보와 문화적 배경이 함께 제공되었다. 이 외에도 세계의 속담의 의

미에 대한 토론과 나라별 화산 지형 및 피해 사실을 비교하는 내용이 포함

되었다. 읽기 본문은 9번 소재가 부족한 반면 다양한 문화권을 소개한 8번

소재(51.3%)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한국 문화 자료

를 교사가 함께 소개하면 두 문화를 비교하는 9번 소재와 유사한 학습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어 부족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10번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7번

소재와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7번 소재는 문화 고정란에서 2.6%의

최저 비중을 보였던 반면, 읽기 본문에서는 19.4%로 비교적 많이 소개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읽기 본문에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방식

을 간접적으로 익힐 수 있는 문화 자료가 다수 수록되었기 때문으로 보인

다. 의사소통 기술을 명시적으로 설명한 자료는 거의 없었고, 읽기 지문 속

대화를 통해 가격 흥정이나 칭찬법 등의 영어식 의사소통 방식에 자연스럽

게 노출되는 형태의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간접적인 문화 자료의 경

우, 효과적인 문화 학습을 위해 가르치고자 하는 문화 내용에 대한 교사의

명시적인 설명이 필요하므로,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

겠다.

영어 문화권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한 교재는 F 교과

서가 유일했다. F 교과서는 1과 “Speak Your Mind Effectively!”에서 감정

을 표현할 때는 명령문 형태보다 ‘I’로 시작하는 ‘I-message’를,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Don’t’ 보다 ‘can’, ‘could’, ‘please’ 등을 사용해 부탁의 어조로

부드럽게 표현할 것 등 화법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을 실었다. 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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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어, 라틴어, 스페인어, 독일어 등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의 어원에 얽힌

일화와 국가별 상이한 의미 및 쓰임의 변천사를 다룬 내용이 1회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관련 내용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읽기 본문은 소재 간의 편차가 큰 편인데, 8번을 제외한 나

머지 소재들은 출현 비율이 낮고 내용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으며, 특히

7번과 9번 소재는 과반수의 교과서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전반

적으로 문화 소재가 8번 소재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항목의 비

중을 조정하여 소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여러 선행 연구 가운데 원은영(2015)은 2009 개정 중학교 3학년 영어 교

과서의 읽기 본문을 분석했는데, 7번 소재의 비중이 1.4%로 19가지 소재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지연(2020)이 2015 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

서 4종의 읽기 본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7번과 9번 소재는 모든 교과서에

서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는데, 이는 두 소재가 하위권을 차지한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4.2 문화 유형 분석

4.2.1 문화 고정란의 문화 유형 분석

2015 개정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 9종에서 제시된 문화 고정란을 문

화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문화 유형 A B C D E F G H I 계 빈도(%)

물질문화 유물 및 풍경 1 1 2 0 2 1 0 1 0 8 20(31.7)

<표 7> 문화 고정란의 문화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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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7>에서 나타나듯이, 문화 고정란에서는 정신문화(36.5%)가 가장

많았고, 물질문화와 행동문화는 각각 31.7%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전체

적으로는 세 문화 유형 간 빈도차가 미미하고, 모든 문화 유형이 골고루

다루어졌다. 그러나 교과서 별로 살펴보면, H 교과서는 세 문화 유형을 균

등한 비율로 반영했지만, A, F, G 교과서는 전체 단원의 절반에 가까운 비

중을 정신문화에 할애했고, D와 E 교과서에는 정신문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신문화 반영 비중이 교과서별로 차이를 보였다.

의식주 1 3 0 0 1 0 0 1 0 6

교통 및 통신 1 0 0 0 0 0 0 1 0 2

지리 기후 0 1 0 1 0 1 1 0 0 4

행동문화

법 규범 0 0 1 0 0 1 0 0 0 2

20(31.7)

인사 소개 0 0 0 0 0 0 0 0 0 0

가족 및

일상생활
0 0 1 0 0 1 0 0 0 2

교육 및

학교생활
0 0 1 0 0 0 0 1 0 2

사회생활 1 1 0 0 2 0 1 0 1 6

편지 일기쓰기 0 0 0 0 0 0 0 0 0 0

관습적 행사 0 0 1 1 1 0 1 0 0 4

여가 활동 0 1 0 0 1 0 0 2 0 4

정신문화

가치관 0 1 1 0 0 0 0 1 0 3

23(36.5)

역사 및 종교 1 1 1 0 0 1 0 0 0 4

언어 1 1 1 0 0 1 1 1 1 7

비언어적 요소 0 0 0 0 0 1 1 0 0 2

인물 0 0 0 0 0 0 1 0 0 1

문학 및 예술 2 1 0 0 0 1 1 1 0 6

전체 계 8 11 9 2 7 8 7 9 2 63 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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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7>은 문화 고정란에 나타난 하위문화 유형별 빈도를 제시하

고 있다.

위 <그림 7>에 나타난 것처럼, 9종 교과서의 문화 고정란에서 가장 많

이 제시된 하위문화는 물질문화인 ‘유물 및 풍경’이며, ‘의식주’도 비교적

많이 사용된 하위 항목 중 하나이다. ‘유물 및 풍경’은 십 대 청소년들의

발명품, 일상용품에 숨겨진 흥미로운 사실, 일상생활에 접목된 미국항공우

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다양한

발명품,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s) 등과 같이 ‘발명품’이나 ‘과학적

신기술’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 ‘화폐’와 세계의 미로, 공공미

술 작품, 전통공예품 등과 같이 ‘건물’ 및 ‘유물’에 관한 내용들도 있었다.

정신문화 가운데 가장 많이 제시된 하위문화 유형은 ‘언어’이다. 세계 속

담과 명언, 좌우명을 소개하는 내용은 D와 E 교과서를 제외한 7종 교과서

<그림 7> 전체 교과서 문화 고정란의 하위문화 유형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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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였다. 스티브 잡스(Steve Jobs), 오드리 헵번

(Audrey Hepburn)과 같은 유명 인사들의 명언과 좌우명이나 비슷한 소재

나 의미가 담긴 다문화권의 속담과 명언의 비교 등이 주를 이루었다.

정신문화의 여러 하위 항목 가운데 ‘언어’의 비율이 특히 높다는 것은 정

신문화의 다른 하위문화에 비해 교과서의 지면을 통해 비교적 전달하기 용

이한 항목으로도 볼 수 있다. Brown(2006)은 가장 가시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문화적 표현이 언어라고 했고(p.175), Matsumoto와 Juang(2016)은 문

화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언어라는 상징으로 표현된다고 했다

(p.252). 학습자들은 타문화권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이나 표현 방식 등

을 살펴봄으로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고방식이나 사상 등을 간접적으

로 경험할 수 있다. 반면, 같은 정신문화라도 ‘가치관’이나 ‘비언어적 요소’

의 하위 항목들은 반영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정신문화 유형은 사람

과의 직접적인 교류 및 맥락이 배제된 상태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교

과서의 단편적인 설명을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방식으로는 효

과적으로 지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간접 경험을 제공할 수 있

는 보조 자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동문화에서는 ‘사회생활’이 총 6회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문화 고정란

과 읽기 본문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나라별

시장, 다른 나라의 시장에서 1달러로 살 수 있는 것 등 ‘거래’와 관한 내용

과 재능 기부를 통해 사람들을 돕는 국제단체, 선행으로 세상을 바꾼 청소

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 등 ‘봉사와 선행’을 다룬

소재가 가장 많았다. 패럴림픽의 조력자와 같은 ‘직업’과 환경보호의 날 만

들기와 같은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도 각각 1회씩 소개되었다. 행동문화의

‘인사 소개’와 ‘편지 일기쓰기’는 어느 교과서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하위문

화 유형인데, 송현주(2020)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유형은 2015 개정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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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 고정란에서도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그림 8>은 문화 고정란에서 나타난 물질문화, 행동문화, 정신문화

의 빈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8> 전체 교과서 문화 고정란의 문화 유형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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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2020)은 2015 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문화 유형별로

분석했는데, 물질문화(45.8%). 행동문화(33.3%), 정신문화(20.8%)의 순을 보

였고, 송현주(2020)는 2015 개정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 고정란

을 분석했는데, 행동문화(44.8%), 물질문화(31.3%), 정신문화(23.9%)의 순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학교 1, 2학년의 교과서 모두 정신문화의 비중

이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정신문화(36.5%)의 내

용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고학년일수록 정신문화의 비중이 높고, 저학년일

수록 정신문화를 가볍게 다루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

나 현행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는 소재 간 편중 현상을 보였던 1, 2학년

교과서와 달리 정신문화의 비중이 특별히 높지 않았고 오히려 세 가지 유

형을 골고루 다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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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읽기 본문의 문화 유형 분석

다음 <표 8>은 9종 교과서의 읽기 본문에 반영된 문화 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문화 유형 A B C D E F G H I 계 빈도(%)

물질문화

유물 및 풍경 0 1 1 2 1 0 0 1 0 6

19(23.8)
의식주 1 1 1 0 0 0 0 2 0 5

교통 및 통신 1 0 1 0 0 0 0 0 0 2

지리 기후 0 0 1 1 0 1 0 1 2 6

행동문화

법 규범 0 0 0 0 0 0 0 0 0 0

24(30.0)

인사 소개 0 0 0 0 0 0 0 0 0 0

가족 및

일상생활
0 1 0 0 1 0 0 1 1 4

교육 및

학교생활
1 1 0 1 0 1 0 1 0 5

사회생활 2 1 3 2 1 1 1 0 1 12

편지 일기쓰기 0 0 0 0 0 0 0 0 0 0

관습적 행사 0 0 0 0 0 0 0 0 0 0

여가 활동 0 1 0 0 1 0 0 1 0 3

정신문화

가치관 1 0 0 0 0 1 0 0 2 4

37(46.3)

역사 및 종교 1 0 0 0 1 0 2 0 1 5

언어 0 1 0 0 0 1 0 0 0 2

비언어적 요소 0 0 0 0 0 1 1 0 0 2

인물 0 0 1 1 1 1 3 2 1 10

문학 및 예술 2 1 2 2 2 1 0 0 4 14

전체 계 9 8 10 9 8 8 7 9 12 80 80(100)

<표 8> 읽기 본문의 문화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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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8>을 살펴보면, 읽기 본문은 정신문화(46.3%)의 비중이 가장 높

고, 이어서 행동문화(30.0%), 물질문화(23.8%)의 순으로 나타나, 세 가지의

문화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던 문화 고정란과 달리, 정신문화를 비중

있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F, G, I 교과서는 정신문화가 차지하는 비중

이 총 단원의 절반에 해당했으나, C와 D 교과서는 세 가지 문화 유형을

균등한 비율로 제시했다. G 교과서를 제외한 8종의 교과서는 모든 문화 유

형을 한 번 이상 다루어, 전반적으로 세 문화 유형을 골고루 활용했다.

아래 <그림 9>는 읽기 본문에 나타난 하위문화 유형별 빈도를 제시하고

있다.

위 <그림 9>에서 나타나듯이, 읽기 본문에 가장 많이 반영된 하위문화

는 총 14회 소개된 정신문화의 ‘문학 및 예술’이다. 과반수의 교과서에서

나라별 아동 문학이나 소설을 중학생 수준에 맞게 내용을 각색하여 읽기

지문에 다수 활용했다. B, F, G를 제외한 6종 교과서가 문학 작품을 발췌

<그림 9> 전체 교과서 읽기 본문의 하위문화 유형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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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직, 간접적으로 문화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 소설이 가

장 많았고, 동화, 설화, 미술과 음악을 소재로 한 내용들도 소개되었다.

A 교과서에는 영국의 아동문학 작가 로알드 달(Roald Dahl)의 소설, ‘목

사의 기쁨(Parson’s Pleasure, 1977)’과 미국의 소설, ‘최고의 학교(The

Best School Year Ever, 1994)’의 일부를 활용했다. C 교과서는 기 드 모

파상(Guy de Maupassant)의 ‘목걸이(The Necklace, 1884)’라는 소설을 영

어로 재구성했는데, 한국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1870-80년대 프랑스의

귀족 문화와 무도회 매너, 에티켓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간접적인

문화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D 교과서에는 루이스 새커(Louis Sachar)의

1999년 뉴베리상 수상작(미국의 아동문학상)인 ‘구덩이(Holes, 1998)’의 일

부를 실었는데, 글의 배경이 영어권이라도 특별히 문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E 교과서는 한국계 미국인 아동 문학가인 린다 수 박(Linda Sue Park)

의 2002년 뉴베리상 수상작 ‘사금파리 한 조각(A Single Shard, 2001)’을

발췌하여 읽기 자료로 사용했다. 12세기 한국을 배경으로 도공이 되고자

했던 소년의 인내와 열정, 장인정신을 다룬 내용으로, 지게, 전통 의복, 과

거의 계급적인 사회 구조 등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Saint Exupery)의 ‘어린 왕자(The Little Prince,

1943)’도 있었으나, 특정 문화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며 7∼10번의 소재에

해당 사항이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 교과서는 문학 작품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탈리아

의 설화를 새롭게 엮은 ‘소중한 선물(Priceless Gifts, 2007)’, 프랑스 소설

작가 알퐁스 도데(Alphonse Daudet)의 ‘마지막 수업(La Dernière Classe,

1873)’, 미국을 배경으로 한 다니엘 마틴(Danielle Martin)의 ‘야구의 꿈(An

Aunt’s Baseball Dreams, 2007)’, 영국을 배경으로 한 스티븐 매긴(St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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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nn)의 ‘모험담: 접근금지(An Adventure Story: Keep Out, 2005)’가

읽기 지문으로 활용되었다. 이탈리아의 두 상인 이야기를 담은 ‘Priceless

Gifts’는 과거 상인들의 교역 품목이 나타나 있어 당시의 시장경제를 엿볼

수 있고, 보불전쟁에서 프랑스 패전 후 프랑스어 학교 수업이 금지된 현실

을 그린 ‘마지막 수업’은 프랑스 국민의 모국어를 빼앗긴 슬픔에 통감하고,

그들의 역사와 정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좋은 문화 자료가 될 수 있다. ‘An

Aunt’s Baseball Dreams’의 줄거리는 8과 본문에서 ‘My Grandmother's

Baseball Dreams'이라는 제목으로 각색되어 수록되었다. 1940년대 전미

프로야구 리그(All-American Girls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AAGPBL)의 입단을 포기하여 야구 선수의 꿈을 못 다 이룬 할머니 이야

기를 통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이 외 다른 교과서에는 ‘아기 돼지 삼형제’와 같은 동화를 각색한 읽기

자료를 포함해, 한국 민화의 한 종류인 문자도(Munjado)와 팝 아트(pop

art)와 같이 미술을 소재로 한 내용이 실렸다. 쓰레기로 악기를 만든 ‘재활

용 오케스트라’ 이야기는 D와 F 교과서가 음악을 소재로 동일하게 사용한

주제이다.

‘인물’는 정신문화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하위문화이다. 문화 고

정란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아 부족했던 내용을 읽기 본문에서 보충하고

있다. ‘언어’는 읽기 본문에서 단 2회 소개되었지만, 문화 고정란에서는 높

은 비중으로 다루어져 이 역시 상호보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언

어적 요소’(1회)는 관련 내용이 매우 적었다. 앞서 살펴본 문화 고정란에서

도 총 2회로 매우 적게 다루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한 문화권에서 통용

되는 몸짓, 손짓, 표정, 태도 등 ‘비언어적 요소’는 교과서를 통해 학습할

기회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행동문화에서는 ‘사회생활’이 12회의 높은 빈도로 제시된 반면 나머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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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문화들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아, 한 가지 하위문화 유형에 편중되어

있었다. 구매 행동 및 습관, 물건 구매에 영향을 주는 원인, 나라별 시장

등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세계의 독특한 직업, 스포츠 분야

의 숨은 조력자 등 ‘직업’을 다룬 내용도 있었다. 이 외에도 동물 보호에

앞장선 청소년 활동가, 벌이 줄어드는 현상을 막기 위한 노력 등 ‘환경보

호’에 관한 내용, 그리고 영어식 의사 표현과 인사법, 쇼핑, 세금 문제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올바른 사과법 등 ‘대인관계’

를 다룬 내용도 소개되었다. 그러나 ‘법 규범’, ‘인사 소개’, ‘편지 일기쓰기’,

‘관습적 행사’는 읽기 본문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고, 이 중 ‘인사 소개’, ‘편

지 일기쓰기’는 앞서 살펴본 문화 고정란에서도 그 내용이 전무하여,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물질문화는 세 가지 상위문화 가운데 비중이 가장 낮은 문화 유형이다.

물질문화 중에서는 ‘유물 및 풍경’과 ‘지리 기후’가 각각 6회로 가장 많았

다. 정신문화의 경우 전체적인 반영 비율이 높은 대신 하위 항목 간 편차

가 컸던 반면, 물질문화는 모든 하위문화 유형이 골고루 제시되었다. ‘유물

및 풍경’의 내용으로는 자연을 모방한 생체 모방 기술, 신체장애와 환경오

염을 해소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십 대 청소년들의 실제 발명품, 현재 상용

화된 로봇 기술, 지역 사회와 야생 동물의 보호를 위한 발명품을 고안하는

과정을 엮은 이야기, 미래 사회의 모습 등 ‘발명품’과 ‘과학적 신기술’이 가

장 빈번하게 소개되었다. 특히, 십 대들의 발명품에 관한 이야기는 C와 E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었고, 스마트 폰 사용 습관과 같이 새로운 ‘대

중매체’를 소재로 한 내용이 1회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지어진 나라별 건축물, 뉴질랜드의 문화적 특징과 풍경을 소개한 내

용이 포함되었다.

다음 <그림 10>은 읽기 본문의 문화 유형별 빈도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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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체 교과서 읽기 본문의 문화 유형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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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2020)이 2015 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읽기 본문을 분

석한 결과, 행동문화의 비중이 62.5%로 가장 높고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는

각각 18.8%로 가장 낮았다. 반면, 원은영(2015)은 2009 개정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의 읽기 본문이 정신문화(51.8%)에 편중된 점을 지적했고, 구

경연(2020)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전 학년 영어 교과서의

읽기와 문화 고정란을 분석한 연구에서 고학년일수록 정신문화의 비중이

높은 현상에 대해 언급했다(p.246).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정신문화

(46.3%)의 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정형륜(2005, p.58)에 따르면, 한국, 일본, 대만의 중학교 1, 2, 3학년 영

어 교과서에서도 같은 양상이 발견되었는데, 어린 학습자일수록 정신과 관

련된 난해한 주제가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행동문화는 내용 면에서 가족, 친구, 학교 등 학습자의 생활 반경

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소재이며, 무엇보다 정신문화와 달리 눈으

로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문화

유형이다.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

어야 할 법 규범, 인사, 예절 등의 기본 소양을 다루기 때문에, 내면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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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정신문화보다 먼저 지도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강용구, 김종

선(2004)은 ‘형식은 같고 의미가 다른 문화 유형’이 타문화 이해에서 가장

큰 장애를 일으킨다는 Lado(1957)의 주장에 근거하여, 교육 초기단계에서

는 문화 간 차이를 비교하는 학습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내용

면에서는 신체와 관련된 일상생활이나 행위를 먼저 학습한 다음 행동 유형

의 토대가 되는 내면 요소를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p.75).

따라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신문화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학습 발달 단

계 상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 있다.

4.3 문화 배경 분석

4.3.1 문화 고정란의 문화 배경 분석

다음 <표 9>는 교과서별 문화 고정란의 문화 배경별 분포를 분석한 결

과이다.

문화 배경

교과서

한국

문화

영어권

문화

비영어권

문화

대조

문화

보편

문화
계

A 0 3 1 2 2 8

B 0 0 3 5 2 10

C 0 0 0 7 2 9

D 0 0 0 0 2 2

E 0 0 0 5 2 7

F 1 1 1 2 3 8

G 1 0 0 3 3 7

H 0 0 1 5 3 9

I 0 0 0 2 0 2

<표 9> 문화 고정란의 문화 배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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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9>를 살펴보면, 대조 문화(50.0%)의 비중이 가장 높고 보편 문

화(30.6%)가 두 번째로 많이 반영되었다. 반면, 비영어권 문화(9.7%), 영어

권 문화(6.5%), 한국 문화(3.2%)의 비율은 총 20%가 채 되지 않아, 일부

문화 배경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B, C, E, H 교과서는 대조 문화

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F 교과서는 유일하게 다섯 가지 문화 배경을 빠짐

없이 다루었다.

대조 문화는 나라별 ‘의식주’와 ‘생활양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나라별 명절, 풍습, 국경일 등 ‘관습적 행사’와 풍속화,

전통 공예품 등 ‘예술품’을 비롯해, 시장, 길거리 음식, 화폐 등의 나라별

비교가 있었고, 세대 간 주거 공유, 다른 나라의 시장에서 1달러로 살 수

있는 것, 이름 짓는 법, 나라별 용돈 받는 방법, 개인 공간(personal space)

등의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 외에도 나라별 이색 스포츠, 학교 등의 ‘교육’

과 ‘여가생활’에 관한 내용과 문화별로 숫자와 색이 갖는 의미 등의 나라별

‘가치관’을 대조한 내용이 있었다. 스마트 폰의 사용 증가로 사회 문제로

불거진 스몸비(smombie) 예방법과 같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소재도 새

롭게 등장했다.

9종 전체의 교과서에 실린 문화 고정란의 문화 배경별 빈도는 다음 <그

림 11>과 같다.

빈도(%) 2(3.2) 4(6.5) 6(9.7) 31(50.0) 19(30.6) 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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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전체 교과서 문화 고정란의 문화 배경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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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11>을 보면, 문화 고정란은 대조 문화와 보편 문화에 치중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송현주(2020)가 현행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

고정란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문화

와 영어권 문화는 각각 6.0%, 3,0%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현행 2학

년 교과서는 보편 문화(52.5%)의 비중이 높고 대조 문화(11.9%)의 비중은

낮았다. 그러나 3학년 교과서는 보편 문화(30.6%)의 비중이 축소되고, 대조

문화(51.6%)의 비중은 대폭 상승하여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국 문화, 영어권 문화, 비영어권 문화는 각각 2회, 4회, 5회 제시

되는데 그쳤으나, 대조 문화는 총 62회 가운데 31회 등장하여 반영 비중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대조 문화 분류 기준에 한

국 문화와 타문화 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영어권 문화와 비영어권 문화 간

의 비교를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위 세 가지 문화의 반

영 비율은 대조 문화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조 문화 가운데 비영어권 문화가 비교 대상이 된 경

우는 24회, 영어권 문화는 18회, 한국 문화는 15회였고, 이를 각 문화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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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으로 소개한 빈도수와 재합산한 결과 비영어권 문화(29회), 영어권 문화

(22회), 한국 문화(17회)의 빈도로 집계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문화 고

정란에서는 각각의 문화 배경을 단독으로 제시하기보다 다양한 문화권 간

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소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5 개정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우리 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음에도 불구하

고, 다섯 가지 문화 배경 가운데 한국 문화의 비율이 가장 낮다는 점은 아

쉬움을 남긴다. 온전히 한국 문화만 소개한 내용은 ‘독립운동가의 국외 업

적’을 조사하는 활동과 김장, 강릉단오제, 농악, 강강수월래 등과 같이 ‘유

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 전통문화’가 유일했다. 대조 문화

로 분류된 한국 문화의 경우, 여러 문화와 함께 소개되다보니 한국 문화를

단독으로 소개한 내용에 비해 내용이 단편적이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면에서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한 내용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4.3.2 읽기 본문의 문화 배경 분석

다음 <표 10>은 9종 교과서에 수록된 읽기 본문을 문화 배경별로 분석

한 결과이다.

문화 배경

교과서

한국

문화

영어권

문화

비영어권

문화

대조

문화

보편

문화
계

A 1 3 0 1 4 9

B 0 1 1 2 4 8

<표 10> 읽기 본문의 문화 배경 분석



- 54 -

위 <표 10>에 따르면, 보편 문화(48.8%)의 내용이 가장 많고, 비영어권

문화(20.0%), 영어권 문화(13.8%), 대조 문화(7.5%), 한국 문화(10.0%)의 순

을 보여, 읽기 본문은 문화 고정란과 달리 보편 문화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조 문화는 문화 고정란에서 50.0%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

지만, 읽기 본문에서는 7.5%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I

교과서는 유일하게 모든 배경의 문화를 다루었고, C, D, E 교과서는 전체

단원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보편 문화에 할애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보편 문화의 소재는 청소년의 개인 생활과 대인

관계, 생활습관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 진로와 청소년의 심리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조언, 구매 행동과 소비 습관 및 물건 구매에 영향

을 주는 요인, 올바르게 사과하는 방법, 가짜뉴스의 사례를 통한 비판적 읽

기의 중요성,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 스트레스 극복 방법, 스마트

폰의 올바른 사용 습관 등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발명품, 변화된 디지

털 기반 환경, 미래 세계 등 ‘과학’을 주요 소재로 한 내용은 A, B, G, I 교

과서를 제외한 5종 교과서에서 다루었다. 행복, 존중, 지혜, 이타심 등 ‘교

훈’을 전하는 내용과, ‘선행과 봉사’, ‘동물과 곤충’의 일반적인 생태를 소재

로 한 내용이 각각 4회씩 골고루 소개되었고, ‘과제 수행’과 ‘문제 해결’에

C 1 2 1 0 6 10

D 0 1 1 1 6 9

E 1 0 1 1 5 8

F 1 1 2 0 4 8

G 1 1 3 0 2 7

H 2 0 3 0 4 9

I 1 2 4 1 4 12

빈도(%) 8(10.0) 11(13.8) 16(20.0) 6(7.5) 39(48.8) 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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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내용이 그 다음을 이었다. 이 외에도 주거, 직업, 가족의 사랑, 대중예

술, 스포츠, 인물 등에 대한 내용이 소수 포함되었다.

비영어권 문화는 읽기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문화 배경이다.

읽기 본문에서 영어권 문화 보다 비영어권 문화가 더 많이 소개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여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2009 개정 교육

과정까지는 비영어권 문화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으나, 2015 개정 교육과

정부터는 그 비율이 확연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은영

(2015)의 연구에서 비영어권의 비중은 4.0%에 불과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0%로 상승했다. 오늘날 영어는 세계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국제어로 사

용되는 만큼,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영어를 제2 외국어

혹은 외국어로 사용하는 제 3국의 수록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은 다양한 문

화권에 노출될 기회를 높여, 학습자로 하여금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고

세계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일깨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문화는 총 80회 중 8회 제시되는데 그쳤다. 대조 문화의 내용

가운데 한국 문화를 비교 대상으로 한 횟수마저도 총 4회에 불과해, 읽기

본문에서 한국 문화를 다룬 비율은 문화 고정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

다. 윤동주 시인, 김구 선생, 윤봉길 등 독립 운동가들의 업적을 소재로 삼

아 한국의 ‘역사’를 다룬 읽기 유형이 가장 많았고, 조선시대 어린이의 교

육 자료로 쓰인 문자도(Munjado), 전통 혼례, 지게, 도자기, 계급사회 등

과거 한국사회의 특징적인 ‘생활양식’을 반영한 읽기 자료가 있었다. 그 외,

한국의 해녀 문화와 대중교통, 음식문화, 주거환경을 소개하는 단원도 있었

으나 중학생 학습자들이 좀 더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

는 소재인 한국의 현대적인 문화를 다룬 읽기 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은 우리 문화를 영어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데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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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한국 문화의 비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와 배경의

한국 문화를 학습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 <그림 12>는 읽기 본문의 문화 배경별 출현 빈도를 제시하고 있

다.

<그림 12> 전체 교과서 읽기 본문의 문화 배경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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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12>를 살펴보면, 문화적 색채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보편 문

화의 비중이 다른 문화 배경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데, 이화연(2009)은 7차 영어과 교육과

정에 따른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의 읽기 본문이 보편 문화(80%)에 지

나치게 치우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원은영(2015)도 2009 개

정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의 읽기 본문의 내용이 보편 문화(56.9%)에

편중된 점을 언급했다. 본 연구에서도 보편 문화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보여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구경연(2020)은 고등 교육과정의 교과서일수록 영어권 문화에 비해 보편

문화의 반영 비중이 높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가 영어가 국

제어로서 사용되는 특징을 반영하며, 문화지도가 영미권문화의 이해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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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반증한다고 했다(p.238). 그러나 보편 문화가 지속적

으로 높게 집계되는 현상은 문화 배경의 5가지 기준 중에서도 그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5가지의 범주만으로 문화 배경의 다양성을 논하기는 어

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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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해 집필되고 2020년부터 사용된

현행 중학교 3학년 검인정 영어 교과서 13종 중 임의로 선정한 9종

교과서를 대상으로 문화 내용을 분석했다. 문화 고정란과 읽기 본문을

문화 소재, 문화 유형, 문화 배경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교육과정에서 소개한 19가지 소재 가운데 문화와 가장

연관성이 깊은 7∼10번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문화 고정란에서는

8번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51.3%)이 가장

많았고, 9번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41.0%), 10번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5.1%), 7번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 고정란은 8번과 9번 소재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특히, 8번 소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여러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현행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를 분석한

이지연(2020)과 2학년 영어 교과서를 분석한 송현주(2020)의 연구에서

7번과 10번 소재의 비중이 적었던 점 역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므로,

2015 개정 중학교 영어 교육과정 전반에서 영어권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학습할 기회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 문화를 소개한 10번

소재는 타문화와의 비교 대상이 된 9번 소재의 모든 내용에도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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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9번과 10번의 분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고, 총 46.1%의 높은

비율로 나타나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상당한 자료가 수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9번 소재의

경우, 김지은(2015)의 연구에서 5.2%의 비율로 낮았던 점과 비교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타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문화 학습에 더욱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읽기 본문에서도 8번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47.2%)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10번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22.2%), 7번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관한 내용’(19.4%), 9번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11.1%)의 순을 보였다. 읽기 본문도 8번

항목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항목의 비중을 높여 소재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7번과 9번 소재는 과반수의 교과서가 사용하지 않았고,

이는 이지연(2020)의 연구에서 두 소재의 사용이 전무한 것과도 일치한다.

원은영(2015)의 연구를 비롯해, 그간 여러 선행 연구에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온 7번 소재는 본 연구에서도 다른 소재에 비해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영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교육목표이자 영어 학습의 궁극적 목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부합하는 중요한 소재이므로,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룰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어권 의사소통 방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듣기, 말하기 등 언어의 타 영역에서 7번 소재를 보충하는 내용이 있는지

교과서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화 고정란의 문화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정신문화(36.5%)가 가장

많았고, 물질문화와 행동문화는 반영 비율(31.7%)이 동일했다. 일부

교과서가 정신문화에 편중되어 있긴 하나, 전체적인 정신문화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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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높지 않고 모든 문화 유형이 상당히 골고루 다루어졌다.

하위문화의 경우, 물질문화의 ‘유물 및 풍경’(8회)이 가장 많았고, 행동문화

중에서는 ‘사회생활’(6회)이, 정신문화 중에서는 ‘언어’(7회)가 가장 많았다.

같은 정신문화라도 ‘가치관’(3회)이나 비언어적 요소’(2회) 등은 그 비중이

현저히 낮았는데, 후자와 같이 구체적인 형태가 없고 사람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핵심적인 유형의 정신문화는 교과서의 단편적인 설명만으로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문화 내용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문화(36.5%)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지연(2020)과

송현주(2020)의 연구에서는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는 현행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분석한 여러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나, 소재 간 편중 현상을

보였던 현행 중학교 1, 2학년과 달리 중학교 3학년 교과서는 오히려 세

가지 문화 유형을 골고루 다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읽기 본문은 정신문화(46.3%), 행동문화(30.0%), 물질문화(23.8%)의

순으로 나타났고, 문화 고정란에 비해 정신문화에 치우쳐 있었다. 행동문화

중에서는 ‘사회생활’(12회)이 가장 많았고, ‘인사 소개’와 ‘편지 일기쓰기’는

읽기 본문과 문화 고정란 모두에서 사용이 전무한 하위문화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하위문화는 정신문화의 ’문학 및 예술‘(14회)로서, 과반수의

교과서가 다양한 문화권의 문학 작품을 중학생 수준에 맞게 각색하여 직,

간접적으로 문화정보를 제시했다. ‘비언어적 요소’(1회)는 읽기 본문에서도

가장 적게 다뤄진 정신문화 유형인데,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몸짓, 손짓, 표정, 태도 등을 교과서로 학습할 기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반면, 2015 개정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읽기 본문을 분석한 이지연(2020)의 연구에서

정신문화(18.8%)에 비해 행동문화(62.5%)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아, 현행 중학교 영어교과의 초기 학습 단계에서는 행동문화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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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신문화의 비중을 늘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동문화는 주변에서 접하기 쉬운 일상의 생활양식과 공동체 사회의

행동 지침이 되는 기본 소양을 다루기 때문에, 행동의 근간이 되는

정신문화보다 먼저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고학년일수록

정신문화에 대해 더 많이 다루는 것은 학습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문화 고정란의 문화 배경을 분석한 결과, 대조 문화(50.0%)와 보편

문화(30.6%)에 비해, 비영어권 문화(9.7%), 영어권 문화(6.5%), 한국

문화(3.2%)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현행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 고정란에서도 한국 문화와 영어권 문화의 비중이 매우

적었다. 이처럼 대조 문화와 하위권의 세 문화 간 편차가 컸던 이유는

한국 문화와 외국 문화 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영어권 문화와 비영어권

문화 간의 비교까지 대조 문화로 분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문화권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빈도와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비영어권

문화가 29회, 영어권 문화가 22회, 한국 문화가 22회 등장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문화 고정란에서는 개별 문화권을 설명하기보다

다양한 문화권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시된 문화 내용이 더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 문화를 단독으로 소개한 비율이 가장

낮았던 점은 현행 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인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는 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여러 문화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시된 한국 문화의

경우, 내용이 단편적이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의

비중을 높이고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읽기 본문에서는 보편 문화(48.8%), 비영어권 문화(20.0%), 영어권

문화(13.8%), 한국 문화(10.0%), 대조 문화(7.5%)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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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란에서는 대조 문화(50.0%)가 가장 비중이 컸으나, 읽기 본문에서는

비중이 훨씬 낮았고 보편 문화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로 미루어 보아,

문화 고정란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중심으로 비교

학습이 가능한 문화 학습 자료가 중심이 되었지만, 읽기 본문은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위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편 문화에 치우친 점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보편 문화의 분류

범주가 매우 광범위 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데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다.

한국 문화와 영어권 문화를 다룬 비율은 2015 개정 2, 3학년 교과서

모두에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비영어권 문화는 이전 연구에 비해

비중이 상승하였다. 비영어권 문화를 보다 다양하게 다루었다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이 급격히 증가된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영어 학습에서도 영어 문화권을 목표 문화로 삼았던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되고 있다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5.2 제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의 문화 요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가 교과서를 선정하고 문화 교육에 관한 교수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수업의 실제적 활용 측면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문화 교육은 대개 원어민이 아닌 한국인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교사에게 친숙하지 않은 타문화권에

대해 가르칠 때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교과서의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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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나 사진 등의 진정성 있는 문화 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영어로 소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교과서에 충분하지 않다는 면에서, 한국 문화의 자료를 교사가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문화 내용의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교육 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목표 문화를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문화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특히

교사 입장에서 정신문화를 지도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정신문화의 비율이 가장 높긴 했지만, ‘언어’, ‘문학 및

예술’, ‘인물’ 등과 같은 일부 하위문화에 치우쳐 있어 다루는 내용이

한정적이다. 반영 비율이 낮았던 ‘사고방식, 비언어적 태도, 가치관’ 등에

관한 정신문화는 사진이나 단편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드러나는 영상 등을 통해 문화적 정서를 간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지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별 교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 교육의 환경적인 약점을 보완할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 자료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제작 단계에서도 많은 교육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교과서에 수록된 문화의 많은 내용이 다양하고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졌던 반면 분석 기준이 다소 모호하여, 나름의 세부적인 분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최대한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자 하였지만,

분류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높은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2020년부터 사용된 2015 교육과정의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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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문화 연구가 필요했고, 전 학년 개정 교과서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중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는

분석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교과서 9종의 문화

고정란과 읽기 본문으로 분석 대상을 확장하여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였고,

전 학년 교과서의 문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핌으로써 문화 교육을

학년별로도 연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사용된 검인정 교과서는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별 문화 내용의 종류와 비율 및 문화 고정란

수록 여부 등에 따라 문화 학습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영어 교과서 집필 시 교과서의 문화 내용 비율을 평준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현행 문화 교육의 목표를 고려한

바람직한 영어 교과서 제작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그쳤으므로, 문화 교육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 변화나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문화 교육의 지도 효과 등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뒤따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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